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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을 적용 후 감성지능 및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 되었다. 혼합연구설계이며 연구대상자는 신규간호사 29명(실험군 15명, 대조군 14명)을 대상으로 감

성지능 향상프로그램을 주 1회 총 8주(20시간) 실시하였다. 양적연구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Chi-square, 

Fisher’s exact test, t-test, repeated measure ANOVA로 분석하였고 질적연구는 내용분석을 하였다. 실험군의 감

성지능과 직무스트레스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질적내용 분석결과 감성지능이 향상됨 임파

워링 됨, 스트레스가 줄어듬, 나에서 우리로 변함, 미래의 나를 꿈꾸게 됨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시기의 간호사를 대상

으로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주제어 : 감성지능, 양적, 질적, 신규 간호사, 스트레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d test the effects of an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for new nurses. The study design was a mixed method research. Participants were 29(intervention 

group: 15, control group: 14) new nurse. The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was 

conducted once a week for a total of 8 weeks (20 hours).The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was 

provided for 8 weeks (20 hours). Quant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Fisher’s exact test, 

t-test, repeated measure ANOVA with SPSS/WIN 18.0.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Quantitative results showed that emotional intelligence, Job stress were no significantly better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According to the qualitative results, the new 

nurse experienced improvement in emotional intelligence, empowerment, a reduction in stress, 

Changed from 'alone' to 'us', and as well as I dream of my future self after participation in the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A study to apply the emotional intelligence improvement program to 

nurses at various times and to verify its effectiv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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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의 의료 환경은 대형화, 전문화, 고급화 되어가고, 

이러한 의료 환경 속에서 환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가 필

수적이다[1].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는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며, 간호사는 의료기관에

서 환자의 건강결과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

할을 하며, 병원에 근무하는 전체 인력의 약 40%를 차지

하고 있다[2]. 그러므로 적정 간호인력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와 운영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데 핵

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2]. 

병원간호사회에서 실시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

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간호사 이직률은 15.7%

이며, 이 중 신규간호사의 이직율은 2011년 30.3%에서 

2016년 35.3%로 증가하는 추세이다[3]. 신규간호사의 

이직은 투입비용이 과도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없으므로 

조직의 입장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인사관리이므로 이에 

대해서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

는 변수는 직무스트레스로[4] 나타났다. 간호사는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와 협력하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

스를 제공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 때문에 타 직업군에 비

하여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다[5]. 국내 병원간호사 

이직의도 관련 요인에 대한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 선

행연구에서[2] 감정노동, 역할갈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연구

가 필요하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흔히 환자를 돌보

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하는 감

정적 부조화를 겪으면서 발생한다[6]. 특히 신규간호사는 

실무에 대한 준비성이 제한적이어서 간호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임상실무에 적용하고 직접 제공하는 객관

적인 업무 관련 요인 외에도 새로운 간호업무에 대한 부

담감, 간호지식의 결여와 독립적 간호수행의 미숙함 등

으로 인해 고도의 개별적인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7]. 이로 인해 간호사는 직업 건강심리 상

태의 부정적인 경험들로 인해 점차 소진에 이르게 되고, 

또한 직무태도 변인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이직의도 등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직을 경험하게 

된다[8]. 

선행연구에서 이직의도를 억제하는 개인요인 중 긍정

심리자본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특성 

중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억제요인, 감정노동이 이직의

도의 가장 큰 촉진 요인으로 나타났다[2]. 그러므로 긍정

심리자본을 향상시켜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증가시키고 

감정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면 이직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 

감성지능이 긍정심리자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9], 최근 개인이나 조직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스

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감성지능이 언급되고 있다

[10]. 감성지능이란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감성을 조절하고, 알고 있는 감성을 효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훈련이나 교육을 통

해 향상될 수 있다[11]. 긍정적 감성성향이 높은 개인의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11]. 감성지능과 감정노동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감정노동을 덜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선행연구[13]에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활

용하여 심리적, 생리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하는 

성향인 회복탄력성이 높이고, 환경에 대응하여 내적인 감

정상태를 잘 조절하여 문제해결 중심 대처전략 및 사회

적 지지 추구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회피중심 대처

전략을 덜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신규간호사가 임상에서 겪는 다양한 갈등과 

감정적인 문제를 보다 건강하게 해결하여, 직무스트레스

를 줄이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신규간호사

에게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 및 그 효과를 확인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년차에게 10년차 이

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4]에서 감정코칭프

로그램이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및 자기효능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예슐

치료프로그램(음악치료와 미술치료) 적용시 자아탄력성

은 향상되었으나 직무스트레스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지금까지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

능 향상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는 드문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향상프로

그램을 적용 후 감성지능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목적은 신규간호사에게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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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간호사를 위한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이 감

성지능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신규간호사의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 참여에 따

른 임상경험에서의 변화를 탐색한다.

1.3 연구가설

가설 1.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

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감성지능정도에차이

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대

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있을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 향상프로

그램을 적용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양적으로 측정하고, 

프로그램의 양적효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참

여 전과 후의 임상경험에서의 변화를 질적으로 측정한 

혼합연구설계이다(Table 1).

Groups
Pre
test

Treatme
nt

Post
test 1

Post
test 2

Experimental group E1 X E2 E3, E3I

Control group C1 C2 C3

E1, C1(Pretest)=General characteristics, emotional intelligence, job 

stress
X=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8 weeks, 8 session, 20 hours).
E2, C2(immediately after program)=Emotionalntelligence, job stress
E3, C3(4 weeks after program)=Emotional intelligence,  job stress

E3I(4 weeks after program)=Individual interviews

Table 1. Research design.

2.2 연구대상 

양적연구대상자는 C시에 소재한 대학병원에서 임상경

력 12개월 미만의 병동에 근무하는 신규간호사(외래, 특

수부서 근무자 제외)를 대상으로 감성지능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

기로 동의한 자이다.

실험군은 C시에 소재한 제2의 G 대학부속병원에서 

모집하였으며 실험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조군은 J시

에 소재한 제1의 G 대학부속병원 신규간호사를 대상으

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검증력(1-β)=.80, 유의수준(α)=.05, 효과크기

(ｄ)=.50로 계산한 결과 집단 당 12명이 필요한데 탈락

자를 예상하여 최초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 총 40명을 선정하였다. 이 중 실험군에서 근무시

간, 부서이동 등의 사정으로 총 5명이 탈락하였으며, 대

조군의 경우 설문지의 불성실한 응답으로 6명이 탈락되

어 최종 연구대상은 실험군 15명, 대조군 14명으로 총 

29명이었다. 

질적연구대상자는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 참여자 중 

개별면담에 참여를 동의한 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감성지능

Wong과 Law[11]가 개발한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을 Hwang[16]이 번안한 

도구를 저자의 허락하에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하위요인(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및 감성

활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9이었다. 

2.3.2 직무스트레스 

Gu와 Kim[17]이 개발한 간호사가 근무 중에 경험하

는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Byun[18]이 수정·보완한 도구

를 개발자의 동의하에 이용하였다. 3개의 하위요인(업무

량 과중요인, 전문직 역할갈등, 업무외 요인) 총 1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95,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2.4 연구진행절차 

본 연구는 G 대학부속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

(GNUCH 2017-09-004)을 얻은 후 2017년 10월 25일

부터 2018년 2월 6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2.4.1 양적연구 진행절차

(1) 사전조사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 실시 직전에 실험군과 대조군

에게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감성지능,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0권 제4호422

(2) 실험처치: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 적용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은 Lee와 Gu[13]가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을 신규간

호사에게 맞게 수정·보완하여 정신간호학교수 1인에게 

프로그램 타당도를 검증 후 사용하였다.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은 실험군에게 매주 1회(수), 

매회 2시간 30분 동안(도입 15분, 전개 120분, 종결 15

분), 총 8회 실시하였다.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은 1회기 감성지능 이해(오리

엔테이션, 마음열기, 감정이해), 2회기 자기감성이해(자

기감정인식), 3회기 자기감성이해(감정표현하기), 4회기 

감성조절(자기감성조절하기), 5회기 타인감성이해(타인

감성인식), 6회기 타인감성이해(감정이입하기), 7회기 감

성조절(타인감정조절하기), 8회기 감성활용(동기부여, 문

제해결촉진하기)으로 구성하였다.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은 연구자 2인이 대상자 15명

을 한 장소에서 전 회기를 진행하였다. 연구자 1인은 간

호대학생을 위한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 개발자이며 감

정멘토 자격증 소지자이며, 연구자 2는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정신간호학교수로 정신보건센터에서 다

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다. 

모든 회기는 간호사용과 진행자용 워크북을 개발하여 

워크북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하였다. 각 회기가 끝난 후 

연구자 2인은 회기 평가를 하였으며 다음 회기 진행방식

에 대해 상의를 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매주 수요

일에 대상자에게 낮 근무나 밤 근무로 배정하여 오후 5

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하였다. 각 회기의 주제에 따

라 개별과 그룹활동, 발표, 강의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진

행하였다. 

(3) 사후조사 1 

사후조사 1은 실험군은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 8회기

의 실험처치가 끝난 후, 대조군은 사전조사 8주 후 연구

변수를 측정하였다. 

(4) 사후조사 2

사후조사 2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사후조사 1 이후 

4주 후에 실시되었다.

2.4.2 질적연구 진행절차

질적 자료 수집은 사후조사 2 시점에서 실험군에 대해 

개별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자는 연구자 2가 면담

을 하였다. 면담은 G대학부속병원 상담실에서 진행되었

으며 개별 면담시간은 30~40분정도 소요되었다. 면담질

문 내용은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임상

에서의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였다. 면담내

용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다. 녹음 후 필

사하였다. 

2.4.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G 대학부속병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

(GNUCH 2017-09-004)하에 시행하였다. 측정도구는 

도구 개발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서면 동의

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2.5 자료분석

2.5.1 양적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WIN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감성지능,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χ2-test, Fisher’sexact test, t-test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변수에 대한 정규성 분포는 

Sapiro-Wilk 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가 정규분포

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의 효

과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

으로 분석하였다.

2.5.2 질적자료분석

개별면담자료는 녹음 후 연구자에 의해 필사 후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신규간호사를 위한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 실시 전 실

험군과 대조군의 성별, 연령, 학력수준, 근무병동, 직무만

족도, 간호직 선택동기를 분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중재 전 감성지능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군의 동질성이 확

인되었다(Table 2).



신규간호사를 위한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이 감성지능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혼합연구설계- 423

3.2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 효과검증

3.2.1 양적효과 검증 

1) 가설 1: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과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감성지능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분석 결과, 감성지능(F=.03, p=.939), 자

기감성이해(F=1.03, p=.319), 타인감성이해(F=.07, p 

=.928), 감성조절(F=.92, p =.345), 감성활용(F=.41, 

p=.525)에서 시기와 집단 간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

가 없어 가설1은 기각되었다(Table 3).

2) 가설 2: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

과 대조군은 시간경과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정도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는 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F=1.20, 

p=.309)에서 시기와 집단 간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

가 없어 가설2는 기각되었다(Table 3).

  (N=29)

Variables Characteristics
Exp.(n=15) Cont.(n=14)

χ2 or t p
n(%) or M±SD n(%) or M±SD

Gender
Male 0(0) 1(7.1) 1.11 .489

Female 15(100) 13(92.8)

Age(yr)
≤23 13(86.7) 10(71.4)

1.05 .831
23≤ 2(13.3) 4(28.6)

Education level
Diploma 2(13.3) 2(14.3)

.01 1.00
Bachelor 13(86.7) 12(85.7)

Working unit
medicine ward 10(66.7) 4(28.6)

4.20 .066
surgical ward 5(33.3) 10(71.4)

Nursing job satisfaction

Satisfied 7(46.7) 8(57.1) 2.98 .671

Neutral 6(40.0) 4(28.6)

Dissatisfied 2(14.3) 2(14.3)

Motivation for choosing a 
nursing job

aptitude and interest 3(20.0) 5(35.7) 1.04 .718

recommendations around 5(33.3) 3(21.4)

easy to get a job 7(46.7) 6(42.9)

Emotional intelligence

Total 3.20±0.29 3.35±0.28 -1.45 .156

Self- emotional appraisal 3.45±0.64 3.35±0.62 .39 .698

Others' emotionals appraisal 3.66±0.53 3.75±0.43 -.45 .650

Regulator of emotionals 2.66±0.51 3.01±0.50 -1.85 .075

Use of emotionals 3.01±0.45 3.30±0.40 -1.78 .086

Job stress 2.98±0.46 2.92±0.26 .37 .71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2. Hemogeneity Test of Characteristics and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29)

Variables Groups
Pretest Posttest 1 Posttest 2

Sources F or t p
M±SD M±SD M±SD

Emotional intelligence
Exp. 3.20±0.29 3.46±0.34 3.39±0.33 Group 2.25 .145

Time 4.80 .020
Cont. 3.35±0.28 3.58±0.43 3.51±0.38 G×T .03 .939

Self- emotional appraisal
Exp. 3.45±0.64 3.63±0.66 3.55±0.42 Group .42 .520

Time 2.78 .107
Cont. 3.35±0.62 3.80±0.61 3.76±0.56 G×T 1.03 .319

Others' emotionals 
appraisal

Exp. 3.66±0.53 3.73±0.49 3.73±0.58 Group .10 .753

Time .18 .833
Cont. 3.75±0.43 3.78±0.50 3.75±0.45 G×T .07 .928

Regulator of emotionals
Exp. 2.66±0.51 3.20±0.72 3.10±0.68 Group 1.25 .273

Time 6.01 .004
Cont. 3.01±0.50 3.37±0.63 3.17±0.69 G×T .92 .345

Use of emotionals
Exp. 3.01±0.45 3.28±0.33 3.20±0.30 Group .74 .173

Time 1.37 .250
Cont. 3.30±0.40 3.39±0.71 3.35±0.48 G×T .41 .525

Job stress
Exp. 2.98±0.46 3.06±0.50 2.96±0.39 Group .46 .501

Time .041 .960
Cont. 2.92±0.26 2.88±0.17 2.97±0.11 G×T 1.20 .309

Pretest: before program, Posttest 1: immediately after program, Posttest 2 : 4 weeks after program. Cont.=Control group; Exp.=Experimental group;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3.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on Emotional Intelligence, Job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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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질적효과 검증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 후 실험군 중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적 자료를 분석한 결

과, 원 자료에서 13개의 주제, 5개의 주제모음을 도출하

였다(Table 4)

3.2.2.1 감성지능이 향상됨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후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하게 

되었으며 타인의 감정을 알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 자신의 감정을 알게됨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전에는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무

관심하고 감정의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프로

그램 후에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

을 알고 감정의 이유에 대해 생각해본다고 진술하였다.

솔직히 제 감정 읽는 것도 잘 못했거든요. 임상 상황이 너무 

급하게 돌아가니까 내 감정은 생각 자체를 안했어요. 프로그램

을 하면서 내 감정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 감정을 

읽으면 되는구나 이런 걸 습득한 것 같아요(대상자 1). 

프로그램 전에는 제 감정을 다시 생각하는 건 한 번도 안 했

었는데 프로그램 후에는 내가 그때 기분이 어땠었나 하고 생각

해 보고 한번 더 생각해보고 나니까 좀 더 기분 좋게 일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대상자 2).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도 생각을 안해봤었어요 ‘화난다’ 

이런게 감정이구나 생각도 안하고 그냥 ‘화나면 화내고 짜증나

면 짜증내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하면서 이런게 다 감

정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좌지우지되고 행동이 바뀌고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감정이라는것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대상자 6). 

저는 사실 감정표현이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프로

그램을 하면서 감정을 피하면서 살아왔구나 하고 생각했었어요. 

평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모른척하고 살았구나 하고 생각

했었어요 지금은 감정에 대해 알아차리기는 해요(대상자 9) 

(2) 자기감정을 표현하게 됨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전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프로그램 후에는 자신이 모든 감정을 표현하려

고 노력한다고 진술하였다.

프로그램 전에는 병원에서 기분 나쁜 일을 겪어도 저 혼자 

생각하고 묵혀두는 그런 쪽이었는데 프로그램 후에는 제 감정을 

못 묵혀 두겠는거에요. 그래서 동기한테 전화해서 정말 짜증난

다고 말하기도 하고 너무 힘든 일은 엄마에게 전화해서 오늘 무

슨 일이 있었다 이러면서 엄마하고 통화하면서 울고, 그렇게 이

야기 하고 울고 하니까 기분이 괜찮아지는거에요. 엄마도 괜찮

다면서 위로해 주고 하니까 많이 괜찮아지고..(대상자 4).

프로그램 전에 병원에 갓 들어와서는 표현하고 이런 상황이 

안 됐었어요 저 딴에 피곤하니까 잠만 자고 그때는 잘못했던거 

같아요 요즘은 적응도 하면서 환자도 보이고 하니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요(대상자 13).

프로그램전에는 밝은 감정만 표현하고 슬픈 감정 우울한 감

정 화나는 감정은 표현을 잘 못했는데 요즘은 그런 감정도 표현

하는 것 같아요(대상자 9).

(3) 타인의 감정을 알게됨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전에는 타인의 감정을 알려고 하

지 않았는데 프로그램 후에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인정해 주려고 한다고 진술하였다.

Themes clusters Themes

Improvement of emotional intelligence

Being aware of self emotions

Being express self emotions
Being aware of others’ emotions
Controlling of self emotions

Empowerment

Finding it easier to solve the problem
Broadened field of view

Patient is visible
Becoming positive

less stress
Feel at ease
I look different
Less stress in the hospital

Changed from 'alone' to 'us' I found out I'm not alone

I dream of my future self I got to know who I want to be

Table 4. Experience of Changes in Clinical after Participating in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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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보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 생

각만 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게 많았다면 지금은 윗 연차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프로

그램 전과 후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대상자5).

프로그램 후에 간호사는 환자의 혈압을 재는 등의 신체적 간

호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인정

해주고 하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대상자 2).  

저는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프로

그램 후에는 일차원적인 것 보다는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일할 때는 이 사람이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겠

구나 하고 얼굴 보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대상자 6) 

(4) 자기 감정이 조절됨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후에는 자신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감정조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화나는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감정이 튀어나가게 

하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감정을 조절하고 이

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후 환자분이 ‘야’라고 부르거

나 욕을 할 때 여기서 내가 반응을 하면 이 사람도 나에게 더 

심한 반응을 하겠지 하고 한 번 생각을 하고, 내가 화를 내면 상

황이 더 안 좋아질수 있으니 참아보자 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어요(대상자 1).

프로그램 후 감정조절하는건 혼자서 멍때리면서 생각하게 되

는 그런게 좀 생겼어요 예전에는 슬프면 울기만 했었는데 이제

는 1분 정도 ‘타임아웃’하고 가만히 있다가 감정을 어떻게 조절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프로그램 이후에는 일

할 때 바빠도 감정조절하는 것 배운 것을 이렇게 해야지 하고 

했어요...그리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은’.... (대상자 6)

병원에서는 안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제가 

정말 분노조절이 잘 안돼서 화가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병

원에서는 성질대로 못해서 안하는 건데 밖에서는 화나면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는 정도로.....프로그램 하고 난 뒤 감정조절 기

법인 신호등 앞에서 멈추기를 사용하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

게 되었어요 생각 없이 저 화나면 던지고 했었는데 그게 없어졌

어요(대상자 7)

3.2.2.2 임파워링됨

대상자는 프로그램 후 문제대처가 쉬워지고 시야가 넓

어졌으며 환자가 눈에 보이고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 문제대처가 쉬워짐

대상자는 프로그램 후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처음 신규 때는 환자분이 아픈 걸 알지만 다른 분도 저희는 

봐야 하잖아요 이분 만 볼 수 없는데 보호자분은 환자분이 급하

니까 ‘야 뭐 좀 해라, 이것 좀 해줘라 왜 안하나’ 이러면서 욕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보호자

분 저한테 욕하셨나요’와 같이 맞장구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프로그램 하고 나서 비슷한 상황에서 ‘보호자 분 죄송하지만 저

희는 다른 환자분도 봐야 하고 이 환자분이 아픈건 알지만 이 

일만 하고 나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

요. 5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주고 환자분에게 

다시 가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한다든지 했던 것 같아요(대상자 1) 

프로그램 후 모든 사람이 저에게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도 하고...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고 상황에 맞는 저

만의 스킬이 생기기도 해서 좋아진 것 같아요(대상자 2). 

환자가 나에게 힘든 걸 요구하거나 욕을 한다면 이제는 현미

경기법을 사용해서 환자가 화가 난 원인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는 망원경기법을 사용해서 이 일을 제가 크게 생각하거나 심각

하게 생각하면 제가 그 사람을 못 받아들일테니까 이 상황도 지

나간다고 생각하고 환자분의 불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

요. 망원경기법을 통해 작은 실수를 안하려고 노력하면서 큰 실

수를 막을려고 대처하는 것 같아요. 망원경기법을 사용한 후에

는 작은일에 집착을 안하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대상자2).

예전에 환자가 금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검사실에서 빨리 검

사를 안 해줘서 보호자가 저희한테(간호사에게) 막 화를 내고 욕

하고 소리 지르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 환자가 아니라서 

신경을 안 썼는데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보호자가 화를 

내기 전에 그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것 같아

요. 보호자의 말 들어주고 감정 공감해주고 하면 보호자도 그렇게 

안 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한번이라도 해주고 싶어요(대상자 8)

(2) 시야가 넓어짐

대상자는 프로그램 후 시야가 넓어진 것 같다고 진술

하였다. 

프로그램 전에는 간호사 생활이 처음이고 하니까 어떻게 대

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대처방법도 조금 서툴렀던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교수님도 

조언해주시니까 저도 다시 저를 되돌아보게 되고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프

로그램 전에는 시각이 나 중심이었다면 프로그램 후에는 저랑 

타인이랑 같이 보게 되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대상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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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자가 눈에 보임

대상자는 프로그램 후 환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예전에는 환자가 말만 걸어도 그냥 짜증이 났거든요. 근데 요

즘은 짜증 나는 환자도 있지만 뭔가 보고 싶은 환자도 생긴 것 

같아요 이전과 똑같이 뭔가 요구해도 환자가 요구하는 것을 들

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도 같고...(대상자 8)

그냥 옛날에는 환자가 해달라고 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왜 해달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번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이런거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에요?’ 하고, 제가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진 게 변

한 것 같아요(대상자 9) 

좋아진 건 예전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예전에는 환자

가 말하는 것도 안 들렸는데 지금은 환자 분에게 원하는 걸 해주

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 쳐내기 바빴는데 지금은 그것

까지 생각 하는게 되는 것 같아요(대상자 11). 

예전에는 환자 팔도 보이지 않고 환자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냥 정맥주사만 주고 했는데 지금은 환자 얼굴과 표정이 보여

요(대상자 12). 

(4) 긍정적으로 변함

대상자는 프로그램 후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진술하였

다.

지금도 윗 연차나 수간호사 선생님께 똑같이 혼나는 것이 많

아요 근데 그럴 때 저는 그래도 ‘아.. 모르지만 배워야겠다’ 이런

게 커진 것 같고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대상자 1).

프로그램 후에는 옛날보다는 실수가 조금 줄기도 줄었고 실

수를 하더라도 ‘다음에 실수를 안하면 되지... 정신차리자’ 혼자

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대상자2).

감사한 일을 잊고 살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 병원

에 와서 감사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일하면서 사람이 미워졌는

데... 근데 프로그램 하면서 감사한일을 기록으로 남기니까 감사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자기 전에 적고 자겠

다고 했었는데 그걸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대상자 12)

3.2.2.3 스트레스가 줄어듬 

대상자는 프로그램 후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보는 

나가 달라지고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고 진술

하였다.

(1) 마음이 편안해짐 

대상자는 프로그램 후 마음이 편해졌다고 진술하였다.

프로그램 전에는 사람들이 화를 내면 그 자리를 피하고 화를 

내니까 많이 불안했거든요, 지금은 화가 왜 났는지를 생각해보

고 화가 난 사람한테 가서 “좀 그랬지” 하고 공감해주는.. .요즘

은 내가 공감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에 대한 피드백이 돌아오고 

하니까 내 마음이 편해졌어요(대상자 6) 

프로그램 전에는 신규니까 모르는 것 투성이니까 뭘 해도 ‘자

기혐오’..“나는 왜 이걸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해서 다음 튜티번에

게 피해를 주는 골치덩이리일까”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다. 너무 자기혐오

까지는 가지 말자 나도 분명히 잘하는 부분이 있다. 모르는 건 

배워가는 거고 실수한 건 다시는 안 하려고 내가 철저히 공부하

면 배워가면 된다’는 마음 가짐이 바뀌면서 한결 편해진 것 같아

요(대상자 10) 

프로그램 전에는 무조건 제 탓하고 항상 병동에서 제가 민폐

인 것 같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부분과 내가 잘못한 부분을 구분 지을 수 있

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맘이 편해졌어요(대상자 11). 

(2) 내가 보는 나가 달라짐

대상자는 프로그램 후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진술하였다.

프로그램 전에는 저는 ‘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직되

어 있고 딱딱하고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돌’, 지금은 ‘항해하는 돛단배’가 떠올라요 여전히 

파도가 치는 곳에서 지내고 있지만 잔잔한 날도 있고 파도가 치

는 날도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든 그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항해 

하는 있는 돛단배인 것 같아요(대상자 12)

약간 ‘모가난 네모였어요 상황을 벗어나려면 있는 힘껏 밀어

야 겨우 한 면이 넘어가고 또 한 면이 넘어가고 했었는데 ...힘든 

고비를 온 힘을 다해 넘어가려고 애를 썼다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는 그 모서리가 조금 둥글게 변한 ‘원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전전긍긍하

는 편이었어요. 프로그램을 통하면서 감정 덜어내기도 하고 택

배도 안 받고 감정의 물도 비워내는 것도 하면서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겁을 좀 덜 내게 되는...모든 일을 유순하게 받아

들이고 넘기려고 하는 편이라서 네모에서 원으로 조금 변한 것 

같아요(대상자 10)

예전에는 정말 ‘돌’ 같았어요 진짜 ‘단단한 돌’.. 뭔가 박혀 있

는 돌 굳건히 고집을 꺾지 않고 무뚝뚝하게 있는... 지금은 ‘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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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사이에 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 9) 

예전의 저는 그냥 ‘바보’...지금은 ‘사람’ 그래도 자기 할 말은 

하고 사니까...‘바보’는 ‘벙어리’같은 사람... 그냥 표현도 못하고 

속앓이만 했던 ‘멍청한 아이’ 지금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 자기 

감정도 있고 자기 할 말은 하고.. 그런거요(대상자 8)

(3)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듬

대상자는 프로그램 후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프로그램 전에는 진짜 병원 오기도 싫었고 병원 생각에 계속 

빠져 있었거든요. 병원 가야 된다.. 병원 가야 된다... 이렇게 ..프

로그램 후에는 저를 돌아보고 여유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

도 병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되었

고.(대상자1).

제가 일을 못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는데 환자분들

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병동 일을 하면

서 저한테 스트레스로 왔던 경험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간 

해소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인간관계에 대한 스

트레스는 덜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려

고 안하고 진짜 기분 나쁘면 선물(기법) 안 받고 하는 것 같아요

(대상자 2)

3.2.2.4 ‘혼자’에서 ‘우리’로 변함 

대상자는 동료 신규간호사와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프

로그램 전에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프로그램 후에는 

혼자가 아닌 우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됨

대상자는 프로그램 후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프로그램 전에는 저는 저만 이런 힘든 상황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른 선생님들도 다 똑같은 상

황이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를 하니까 다른 선생님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같은 

상황에서선생님들은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 나는 저렇게 하지 못

했구나 그럼 나도 저런 방법을 배워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대상자 1). 

프로그램을 하면서 좋았던 건 동기 선생님들과의 친분이 많

이 쌓인거예요(대상자 2).

같은 동기들과 프로그램을 해보니 이전에 다른 신규선생님들

은 다 괜찮아 보였는데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힘들었구나 

하고 위로가 되었어요.(대상자 8)

다른 신규선생님들과 프로그램을 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

요. 이런 걸 나만 느끼는게 아니구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

혀서 우울하게 보낸게 나만의 일은 아니었구나 힘들게 다 지내

고 있는거였구나 이런 걸 공유한다는거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뭔가 외롭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그전에는 나 혼자라는 기분이었

는데 그래... 다 힘든거구나 나만 힘든게 아니구나...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대상자 12). 

프로그램은 저에게 같은 신규샘들과 만나서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걸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나만 힘든게 아니구나 

다 똑같네 내가 근무하는 병동만 별로 인 줄 알았는데 저 병동도 

장난 아니구나 하고(대상자 9)

3.2.2.5 미래의 나를 꿈꾸게 됨

대상자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래에 내가 어떤 간호사

가 되고 싶은지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1)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알게됨 

대상자는 프로그램 후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알게 되었

다고 진술하였다. 

감정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잘해주는 간

호사가 되고 싶어요. 처음 입사했을때는 자기가 맡은 일을 똑바

로 다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

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는 그

런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대상자 2) 

제가 생각하는 간호사는 아픈 사람을 잘 케어해주고 감정적

으로도 잘 지지해 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약간 사무적인 

일도 많고 감정적인 케어 보다는 사실상 빠르게 수술 잡고 준비

하고 처리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미숙해

서 일 익히는데 집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환자들은 일도 

제대로 빨리 빨리 처리해주는데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는 그런 

간호사를 원하는 것 같아요(대상자11)

4. 논의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에게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을 

적용 후 감성지능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양

적· 질적으로 분석한 혼합연구이다. 

본 연구의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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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13]의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을 신규간호사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특징은 신규간호사의 감성지능을 향상

시켜 감성지능과 직무스트레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신

규간호사가 동료간호사, 환자, 보호자 및 타 의료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상 상황에 감성지능 구성요소를 적

용해 보도록 구성한 것에 있다.  

실험군의 감성지능은 프로그램 전 3.20점(범위 1-5

점), 프로그램 직후 3.46점, 프로그램 4주 후 3.39점으로 

증가하였고 대조군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

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사를 대상으

로 3주간 감성리더쉽 프로그램으로 감성 리더쉽이 증가

하였다는 Park[17]의 연구결과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Lee와 Gu[1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질적연구결과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알게됨, 자

기의 감정을 표현하게 됨, 타인의 감정을 알게됨, 감정을 

조절하게 됨으로 나타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감성지능의 하위 구성요소 중 실험군의 감성조절이 프

로그램 전 2.66점, 프로그램 직후 3.20점, 프로그램 4주 

후 3.10점으로 크게 증가 하였고 감성활용도 프로그램 

전 3.01점, 프로그램 직후 3.28점, 프로그램 4주후 3.20

점으로 증가 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 결

과에서도 감정을 조절하게 됨, 문제대처가 쉬워지고 시

야가 넓어지며 환자가 눈에 보이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등의 임파워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 향상프로

그램이 신규간호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감성지능이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향상

될 수 있음으로 지속적인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신규간호사의 감성지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 변화

를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험군

과 대조군의 감성지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이는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 간호사를 대상

으로 감정코칭프로그램 적용한 연구[14]에서 감정노동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

다. 이는 본 연구의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후 과제를 통해 각 회기별 주제를 실제 임상상황에서 충

분히 연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으나 신규

간호사의 직무에 대한 부담감과 근무시간 내 술기술의 

미숙함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로 과제 이행

도가 매우 저조하여 프로그램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추후 연

구에서는 신규간호사 대상으로 할 경우 독자적으로 업무

를 수행하기 전에 즉 병동에서 프리셉터에 의한 교육기

간에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신규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시기에 적용함으로써 과제의 

이행도를 높일 경우 프로그램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

으로 생각되므로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하여 검증할 필요

성이 제기된다.

신규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실험군이 프로그램 전 

2.98점(범위1-5점)에 비해 프로그램 직후 3.06점으로 다

소 증가하였고, 프로그램 4주 후 2.96점으로 프로그램 

전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

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이 직무스트

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

는 어렵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감성지

능이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20]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신규간

호사를 대상으로 예술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연구[15]에

서 직무스트레스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질적연구결과 마음

이 편안해지고 내가 보는 내가 달라지고 병원에서 스트

레스가 줄어듬으로 나타나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스

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질적연구결과 신규간호사들은 동료와의 감성지능 향

상프로그램을 통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됨으로

서 나에서 우리로 변함을 경험하고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알게됨으로써 미래의 나를 꿈꾸는 것으로 나타나 동료와

의 프로그램 자체만으로 공감과 위로를 받고 나아가서는 

미래에 긍정적인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이 간호직에 오래 머무러

고 싶은 재직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 대상자인 신규간호사는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

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상태로 감성지능 4개의 구성요

소(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활용)을 

같은 시간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진행 중 신

규간호사들은 임상에서 환자나 보호자, 동료 간호사들로

부터 감정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 등에 많이 노출되게 되

고 다른 회기보다 감성조절 회기에 적극적 참여를 보였

던 상태로 추후 프로그램 운영시는 감성조절과 감성활용

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논의해 보면 본 감성지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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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주 1회(수), 8주간 8회기, 20시간으로 운영하

였다.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

지능 향상프로그램을 적용한 선행연구[13]고려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신규간호사들의 근

무가 교대근무로 이루어지다 보니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낮 근무 마치는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

루어졌는데 이 시간대가 낮 근무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

거나 신규간호사들이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로 프로

그램 시작시간에 늦게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고 근무로 

인한 피로감으로 프로그램시 졸거나 소극적인 참여를 보

여 프로그램에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신

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시 관리부서에

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내 프로그램의 운

영이나 프로그램 참여시간을 시간외 수당 등의 보상을 

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룹의 크기에 대해 논의해 보면 처음 프로그램을 계

획 시는 초기 실험군 대상자가 20명(프로그램 진행중 5

명 탈락)으로 10명씩 2개의 소그룹으로 각각 다른 장소

에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연구자 2

의 건강상의 이유로 연구자 1이 주로 진행하고 연구자 2

는 보조하는 형태로 20명을 1그룹으로 한 장소에서 운영

하였다. 한 그룹을 20명으로 운영하여 연구참여자 개별

활동에 대한 피드백 시간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했고, 프

로그램 참가자들끼리 프로그램 전에 소통이 전혀 없었던 

상태로 마음열기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제약점이 있었

다. 그러므로 추후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한 그룹당 5-6

명으로 산정하여 충분한 개별활동 시간과 발표 시간이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프로그램 전 대상

자들끼리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사전 프로그램 운영

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프로그램의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 논의해 보면 본 연

구에서 실험군의 대부분이 5-6개월차 신규간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 시기에 감정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로 

자기의 감성을 이해하고 감성을 조절, 활용하는 감성지

능의 향상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신

규간호사는 간호 업무적인 부분에서 매우 미숙한 상태이

며 병원 환경 적응 초기인 상태로 감성지능 향상프로그

램 보다 근무시간 본인의 직무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상

태로 온전히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없었

다. 그러므로 향후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 대상과 시기

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

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감성지능 향상프

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로 처음 시도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혼합연구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에게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8

회기, 20시간)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혼합연구로 분석하

였다. 양적 연구결과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이 실험군의 

감성지능은 증가시키고 직무스트레스는 감소시켰으나 통

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다. 질적연구결과 감성지능 

향상, 임파워링 됨, 스트레스가 줄어듬, 혼자에서 우리가 

됨, 미래의 나를 꿈꾸게 됨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

구논의에서 제한점으로 제시된 상황들을 고려하여 감성

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감성지능 향상프로그램

의 효과를 다양한 임상경력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더 많은 연구가 시도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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